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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상향 사회비교를 통해 발생 되는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발생 된 감정의 결과
가 SNS 이용자의 게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상향 사회비교가 SNS의 팔로워와 
게시자의 SNS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력과 팔로워가 다시 게시자가 되는 소셜 네트워크 순환의 구조적 원리
를 체계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 성향의 팔로워는 부정적인 상향 사회비교와 긍정적인 
상향 사회비교를 하였으며, 부정적인 상향 사회비교는 독립 성향 게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긍정적인 상향 사회비교는 독립 성향 게시와 상호작용 성향 게시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SNS에서 사회비교 이론이 부정적 상향 비교에만 치우쳐져 있던 선행 연구의 결과를 긍정적 
상향 비교까지 확장 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SNS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SNS 이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실무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SNS∣팔로워∣게시자∣SNS상의 상향 사회 비교∣사회비교 이론∣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eelings of positivity and negativity generated through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explores the impact of the results of the emotions on SNS users' posting behavior.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influence of upward social comparison on SNS 
followers and uploaders' SNS usage behavior and the structural principle of social network circulation 
in which followers become uploaders again. According to the analysis, interaction-oriented followers 
made negative upward social comparison and positive upward social comparison, while negative upward 
social comparison reduced the publication of independence tendency. However, positive upward social 
comparison has been shown to increase both independent and interactive post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SNS has expanded the results of prior studies, in which social comparison 
theories were biased toward negative upward comparisons, to positive upward comparison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a practical strategy for SNS platform operators on how SNS users would not 
deviate from other plat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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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Social Network Service(SNS)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 간의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새롭
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효율적이고 즉각
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자본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1]. 특히, SNS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자신
들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2], 이는 긍정적인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기 위
해 자기를 포장하고 편집하기 위한 의도적인 프로세스
로 정의되는 인상 관리라고 하는 ‘전략적 (또는 선택적) 
자기표현 (self-presentation)’ 을 용이하게 해준다[3]. 
하지만, 이러한 SNS의 속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SNS
를 통해 지속적으로 타인의 소식을 접하는 사람은 그들
의 선택적이고 과장된 일부의 모습을 보고 상대적인 우
울감과 박탈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4]. 이렇듯 SNS에 게시된 타인의 게시물을 보고 난 후 
발생되는 감정의 메커니즘은 ‘사회비교’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회 비교이론은 Festinger(1954)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그는 사회비교를 하는 원인은 자신을 평
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오며, 사회비교의 가장 중요
한 기능 중 하나가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불
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하였다[5]. 후속 연구를 통해 
대체적으로 자신을 향상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사용
자는 상향 비교를,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
한 사용자는 하향 비교를, 자기평가를 하고자 하는 사
람은 유사 비교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6]. 

초기의 사회비교 이론은 긍정 비교에서 시작되었다
고 볼 수 있으나[5], 이 중 상향 비교와 관련한 대다수
의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결과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주로 주목하였다. 특히, 
SNS와 관련한 최근의 사회비교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
한 SNS의 특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더욱 강조
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회비교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행태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만 SNS 이
용행태 특성과 관련한 사회비교의 영향력을 편견 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
향 비교를 통해 발생되는 긍정과 부정의 감정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발생된 감정의 결과가 SNS 이용자의 게
시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더불어, 대부분의 SNS 이용자들은 팔로워 (정보 이용
자)인 동시에 게시자(정보 제공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 역할은 상호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게시자 또는 팔로워 각각의 입
장에서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SNS의 이러한 생태
적 특성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영향력을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한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향 비교
가 SNS의 팔로워와 게시자의 SNS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력과 팔로워가 다시 게시자가 되는 소셜 네트워크 
순환의 구조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사회비교
사용자들이 SNS를 사용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

는 현상을 사회비교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Festinger(1954)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객
관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차선책으로 다른 이들과의 비
교를 통하여 자신을 평가하려는 목적에서 사회비교를 
한다고 하였다[5]. 즉, 사회비교는 타인과 관계를 맺으
면서, 타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로 인해 타인과 본인
의 외향적 모습을 비교하는 자기평가과정에서 비롯된
다는 것이다[7]. 

사회비교의 영향은 그 사람의 주관적 안녕과 같은 정
서적인 부분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8],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사회비교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감
정적 반응이 거의 자동적으로 뒤따르게 된다고 보았다
[9]. 감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연구들을 보면 감정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 높을수록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으며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걱정과 분노, 불안감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10][11]. 

흥미로운 것은, 최근의 사회비교 연구의 흐름이 주로 
부정적인 감정적 결과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
는 것에 반해 초기의 사회비교 이론은 비교를 통한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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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Festinger(1954)의 초기 사회비교 연구에서는 자신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사용자는 상향 사회비
교를 하며, 이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
다[5]. 이 관점의 연장선으로, 자기 개선의 목표를 달성
하려는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주어진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거나[12], 또는 다른 훌륭한 예와 비교하
여 영감을 얻기 위해[13] 상향 사회비교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향 비교는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준다[14].

하지만, 대부분의 후속 연구들에서 상향 비교는 사람
들에게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켜[15], 불쾌감을 느끼
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무능감을 느끼며[16] 행복
감이 낮아진다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9][17]. 또한, 이렇게 발생 된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서비스나 제품으로 이동이나 이용 중단과 같은 행동의 
전환까지 초래하게 된다[18]. 

특히, SNS와 관련한 최근의 사회비교 연구에서는 주
로 상향 사회비교와 관련한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
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는 SNS의 생태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SNS에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편집하여 게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이용자는 오프라인에서
보다 더욱 손쉽게 자신의 이미지를 선택적이고 전략적
으로 관리할 수 있다[2]. 하지만, 이러한 SNS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SNS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
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은 늘 행복하여 고
통이나 슬픔을 별로 경험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에 빠
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외로움과 고립감이 악화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4]. 실
제로, 선행 연구의 결과에서,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올라
오는 친구들의 소식을 읽으면 뉴스피드를 읽지 않은 사
람들보다 더 많은 불행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였으
며[19], Kross et al. (2013)의 연구에서도 뉴스피드를 

본 직후 사용자들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보기 
전보다 만족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초기의 사회비교 이론이 
상향 사회비교의 긍정적 영향력 관점에서 시작되었으
나[5], SNS의 도입으로 부정적 영향력 관점에서의 연구
가 주도적으로 행해지며 상향 사회비교의 영향력이 부
정적 영향력에만 치우쳐졌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상향 사회비교의 긍정과 부정적 영향력을 균
형 있게 다루어 보고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한
다. 더불어, 우리는 SNS 이용자들을 팔로워와 게시자로 
나누어 이들이 SNS 이용행태에 있어 상호 간에 미치는 
효과를 상향 사회비교를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2. 팔로워(정보 이용자) 성향
SNS 이용에 있어 상향 사회비교와 관련한 팔로워의 

성향은 상호작용 팔로워 성향과 독립 팔로워 성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상호작용 팔로워 성향은 
SNS를 통해 타인과의 교류를 선호하는 경향을 의미하
며,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공
유하는 행태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21]. Sheldon 
and Bryant (2016)의 연구에서는 이용과 충족 이론
(Uses and gratifications theory)를 기반으로, 포커
스 그룹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인스타그램 사용 이유와 
관련한 아이템들을 선정하였다[22]. 그들은 이전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소비자들은 크게 네 가지의 동
기 – 다른 사람에 대한 감시나 지식 습득, 문서화(기록), 
쿨 함 (coolness),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인스타그램
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연구결과 이 중 문서화 (기록)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시나 지식 습득, 쿨 함 
(coolness), 그리고 창의성이 대인 상호작용과 긍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비교 결과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
초기 연구 - 상향 비교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정서를 야기 (Aspinwall & Taylor, 1993)

- 불쾌감 유발 (Reis & Gibbons, 1993)
-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나 무능감을 느낌 (Alicke et al., 1997)
- 행복감이 낮아짐 (Marsh & Parker, 1984; Wheeler, Martin, & Suls, 1997)
- 다른 서비스나 제품으로 이동이나 이용 중단과 같은 행동의 전환을 초래 (Inman & Zeelenberg, 2002)

SNS 관련 연구 - 외로움과 고립감이 악화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Jordan et al., 2011)
- 뉴스피드를 읽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불행 또는 우울감을 느낌 (Tandoc, Ferrucci, & Duffy, 2015)
-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 (Kross et al., 2013)

표 1. 사회비교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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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인적 성향을 사회비교와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Goethals (1986)의 연구에서는 타인과
의 접촉이 많거나 지속적으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빈번히 일어날 경우, 개인의 동기와 상관없이 타인과 
자신 간의 사회비교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23]. Cramer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팔로워들은 
상향 긍정 비교를 하면서 능력을 키우려고 하거나 하향 
비교를 하며 스스로를 위안 한다[24]. 따라서, 다른 사
람과의 교류를 좋아하는 팔로워 성향(상호작용 팔로워 
성향)이 클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반면, 독립 팔로워 성향은 주로 정보탐색을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Lenhart (2006)의 연
구에서는 SNS의 이용 동기 요인을 정보탐색, 유희성,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였는데, 정보탐색에는 미디어 
및 이슈 체크, 정치 이슈 탐색, 환경의 감시, 정보의 추
구, 기술의 공유, 자료의 보관 등이 있다[25]. 이러한 독
립 팔로워 성향이 큰 팔로워들은 상향 사회비교에 영향
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할 수 있다. 이들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더 열심히 살아
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받지 않고 비교하며 좌절하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
체적인 가설을 수립하고자 한다.

가설 1. 상호작용 팔로워 성향이 클수록 상향 사회비
교 경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독립 팔로워 성향이 강할수록 상향 사회비교 
경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3. 게시자(정보 제공자) 성향
SNS 이용자들은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업로드 활동

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크게 상호작용게시 경향
과 독립게시 경향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우선, 상호작용
게시 성향은 타인과의 교류 또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
을 끌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시 성향을 의미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 자기관리(self-presentation)에 참여하는 경향
을 보이는데[26], Kim & Lee (2011)의 연구에서는 많
은 사람들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바람직한 인상이 순환
될 때 다른 사람들의 승인 및 지원을 포함하여 선호하
는 결과를 얻을 확률이 증가한다고 믿는다고 하였다
[27]. 

한편, 독립게시 성향은 스스로의 만족 또는 기록을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다루었
던 Sheldon and Bryant(2016)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
서화(기록) 동기[22], Lenhart (2006)의 연구에서 제시
한 기술의 공유, 자료의 보관 등이 이와 관련이 있다
[25].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팔로잉 과정에서 상향 사회비교
를 통해 발생된 긍정 또는 부정 감정이 SNS 사용자의 
게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우선, 팔로잉을 
과정에서 상향 사회비교를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사람은 상호작용게시 성향과 독립게시 성향이 모두 증
가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상향 사회비교를 통
해 더 열심히 자신을 향상시키고 싶어 할수록[12],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한 게시 성향과 자신만을 위한 게시 
성향이 모두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적인 상향 사회비교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려는 상호작용게시 경향과 독립게시 성향 둘 다 낮아
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팔로잉을 통해
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사람은 질투와 시기로 인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SNS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SNS를 

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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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거나 아예 SNS 이용 자체를 아예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28].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3. 긍정적인 상향 사회비교를 하는 경우 상호작
용과 독립 게시 경향이 모두 증가할 것이다. 

가설 4. 부정적인 상향 사회비교를 하는 경우 상호작
용과 독립 게시 경향이 모두 감소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과 표본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한 실증 분석을 위해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은 대한민국에서 2019년 12월, 
31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2]. 이 중 
48.23% 정도가 여성이었고 평균연령은 22.40세였다. 
소득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35%).

표 2. 기술통계

2. 측정 도구 개발
[표 2]에서 설명한 것처럼 측정도구를 개발하였고 변

수통계는 [표 3]과 같다.

독립적 성향의 팔로워. Lenhart (2006) 연구를 기반
으로 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25]. 요인1: 나는 다
른 사람의 게시물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요인2: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다, 요인5: 
나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는 것이 흥미롭다.

상호작용 팔로워: Sheldon & Bryant (2016) 연구
를 기반으로[22],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1: 나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며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며 
교류하는 것이 즐겁다, 요인2: 나는 게시물의 게시자와 
교류하는 것이 유익하다, 요인3: 나는 다른 사람의 게
시물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상향 사회비교(부정적): Lim & Yang (2015)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28], 5점 척도 측정을 하였다. 상향 사회 
비교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대신, “엄친딸”
과 비교하였다. 요인1: 나는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
아)의 SNS 게시물을 보면 그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
지며 위축된다, 요인2: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아)가 
자신의 일상을 올린 게시물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요인3: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아)의 게시물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상향 사회비교(긍정적): 긍정적 상향 사회 비교를 측
정하기 위해 Cramer et al. (2016)를 기반으로 5점 측
도를 사용하였다[24]. 요인1: 나는 나보다 잘난 엄친딸
(엄친아)의 SNS 게시물을 보면 나도 더 열심히 살고 싶
은 생각이 든다, 요인2: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아)가 
자신의 일상을 올린 게시물을 보면 스스로를 더 개발하
고 싶다, 요인3: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아)의 게시물
을 보면 나도 멋지게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독립게시 성향: 독립게시 성향은 Sheldon & Bryant 
(2016)을 기반으로 하여[22],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 1: 나는 나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
린다, 요인 2: 나는 특별하거나 소중한 경험을 기록하
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다, 요인 3: 나는 중요한 것을 기
억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다.

항목 구분 명 %

연령
10대 50 16%
20대 246 79%
30대 14 5%

성별
남 160 52%
여 150 48%

주 이용 SNS

youtube 150 48%
Instagram 79 25%
Facebook 57 18%
Twitter 17 5%

밴드 7 2%

주 이용 SNS 
하루 평균 이용시간

약 10분 26 8%
약 30분 48 15%
약 1시간 77 25%
약 2시간 88 28%

소득

약 3시간 이상 71 23%
200만 원 이하 38 12%

200만 원 ~ 500만 원 107 35%
500만 원~ 1000만 

원
100 32%

1000만 원 이상 6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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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게시 성향: 상호작용 게시 성향은 Sheldon 
& Bryant (2016)을 기반으로 하여[22], 독립게시 성향
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호작용 성향을 기반으로 수정하
였다. 요인1: 내가 지금 느끼는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
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다, 요인 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보며 교류하는 것이 좋아서 게시물을 올린

다, 요인 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업데이
트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다.

Ⅳ. 실증 분석 결과  

1. 모델 적합성
본 연구의 가설을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

다. [표 5]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한 테스트 결과로, 
요인 적재값과 Cronbach’s alpha, AVE 제곱근으로 
보여주고, 변수 간 correlation을 통해 변수간 독립적
임을 밝히고 있다. 모델 적합성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에서 적합함을 보였다[29][30]. 카이제곱값은 자유
도 127을 갖고 590.768였다 (p value > chi2 = 0.00). 
추가적인 모델 적합도를 보았을 때, comparative fit 
index (CFI)는 0.90이고 Tucker–Lewis index (TLI)

변수 요인 설명 참고문헌

독립적 
성향의 
팔로워

요인1 나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Lenhart (2006)요인2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다

요인3 나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는 것이 흥미롭다

상호작용 
팔로워

요인1 나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며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며 교류하는 것이 즐겁다
Sheldon & Bryant 

(2016)요인2 나는 게시물의 게시자와 교류하는 것이 유익하다

요인3 나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다

상향 
사회비교
(부정적)

요인1 나는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아)의 SNS 게시물을 보면 그들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지며 위축
된다

Lim & Yang (2015)요인2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아)가 자신의 일상을 올린 게시물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요인3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아)의 게시물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

상향 
사회비교
(긍정적)

요인1 나는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아)의 SNS 게시물을 보면 나도 더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이 든
다

Cramer et al. (2016)요인2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아)가 자신의 일상을 올린 게시물을 보면 스스로를 더 개발하고 싶다

요인3 나보다 잘난 엄친딸(엄친아)의 게시물을 보면 나도 멋지게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독립 
게시 성향

요인1 나는 나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다
Sheldon & Bryant 

(2016)요인2 나는 특별하거나 소중한 경험을 기록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다

요인3 는 중요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다

상호작용 
게시 성향

요인1 내가 지금 느끼는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다
Sheldon & Bryant 

(2016)요인2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보며 교류하는 것이 좋아서 게시물을 올린다

요인3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상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린다

표 3. 측정 도구 설명

변수 관측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상호작용 성향 

팔로워 310 3.721154 1.013426 1 5

독립 성향 
팔로워 310 3.446581 0.975584 1 5

부정적 상향 
사회비교 310 3.047009 0.988645 1 5

긍정적 상향 
사회비교 310 3.519231 1.151131 1 5

상호작용 성향 
게시 310 3.678419 1.099971 1 5

독립성향 게시 310 3.121505 1.279637 1 5

표 4. 변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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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92였다.

2. 가설검증
본 연구는 Stata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으로 가설 검

증을 하였다. [표 6]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한 계수를 
보여주며, [그림 2]는 계수와 유의성을 보여준다. 예상
했듯이, 팔로워의 상호작용 성향이 증가할수록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사회비교가 증가하였다 (가설 1 지지 
됨, 상향 사회비교 (부정적) β = 0.22, p<0.001; 상향 
사회비교 (긍정적) β = 0.40, p<0.01). 가설2는 팔로워
가 독립 성향이 강할수록 상향 사회비교를 하지 않는다
고 예측했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지지 되었다. 상향 사
회비교를 긍정적으로 할수록, 상호작용 게시 성향 (β = 

0.30, p<0.01) 그리고 독립적인 게시 성향 (β = 0.37, 
p<0.1)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통해 가설 3 또한 
지지 되었다. 하지만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기각되었다. 
부정적인 사회비교를 할수록, 독립 성향 게시는 감소하
지만 (β = -0.13, p<0.1)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상호작용 게시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IV. 결론  

본 연구는 사회비교 이론을 바탕으로, SNS 팔로워들
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이들의 게
시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비교 이론 기반 SNS 연구들이 부정적인 감

그림 2. 분석 결과
(***P value <0.01, ** P value <0.05, * P vale < 0.1)

변수 요인 요인 적재값 cronbach's 
alpha

square 
root of 

AVE
A B C D E E

상호 작용 
성향 팔로워

(A)

1 0.83
0.85 0.92 12 0.87

3 0.87

독립 성향 
팔로워

(B)

1 0.88
0.82 0.93 0.487 12 0.9

3 0.83

부정적 
상향 사회 
비교(C)

1 0.86
0.86 0.95 0.147 0.000 12 0.96

3 0.91

긍정적 
상향 사회 
비교(D)

1 0.85
0.80 0.95 0.358 0.208 0.383 12 0.97

3 0.89

상호 작용 
성향 

게시(E)

1 0.84
0.84 0.90 0.523 0.290 0.178 0.283 12 0.86

3 0.74

독립 성향 
게시(F)

1 0.86
0.87 0.95 0.501 0.291 0.001 0.255 0.487 12 0.97

3 0.89

표 5. 상관관계 분석 및 신뢰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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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역할에 치중되어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긍
정적인 감정도 함께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SNS 이
용자들의 행태를 한쪽의 감정에만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분석하는 데 기여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상에서 
상향 사회비교를 하면서 더 열심히 자신을 향상 시키고 
싶어할수록,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한 것이든, 또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게시 성향이 높아진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상향 사회비교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려는 게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향 게시는 오히려 더 감소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을 보며 질투나 좌절과 같은 부정
적인 감정을 느끼며 SNS 이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28], 특히 상호
작용 게시가 부정적인 상향 사회비교에 영향을 받지 않
음을 밝혔다. 즉, 우리는 부정적 상향 사회비교를 기반
으로 한 선행 연구들의 관점을 확장하였으며, 또한 긍
정적인 사회비교의 효과를 다루지 않았던 선행 연구들
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SNS에서 나타나는 사회비교 행
태 특성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팔로워의 성향과 게시자의 역할
과 특성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상호 영향을 주는 
SNS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팔로워 성향
에 따른 사회비교의 영향이 게시자의 특성에까지 미치
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우선 연구결과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23-25], 다른 사

람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는 팔로워일수록 긍정적이
든 부정적이든 상향 사회비교를 하지만 독립적인 성향
의 팔로워는 사회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
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밝히지 못했던 흥미로운 결과
로 이어지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회비
교를 할수록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게시물이나 기록
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독립적인 성향의 게시물을 올리
지만, 부정적 상향 사회비교를 할수록 상호작용 성향 
게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독립성향 게시는 오히려 
더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SNS 플랫폼 운영자
에게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먼저, 
SNS 팔로워가 긍정적인 상향 사회비교를 할 수 있는 
환경일수록, SNS 팔로워가 게시자가 되는 선순환 고리
가 형성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긍정적이든 부정
적이든 사회비교를 하는 사람은 상호작용 게시는 줄어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팔로워가 게시
물을 보고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을 보며 스스로를 비하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같은 부정적 사회비
교를 하게 되면 독립 성향 게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팔
로워가 스스로를 더 개발하고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긍정적인 사회비교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자체 내에서
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플랫폼의 이용자 수를 증가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비교를 하는 팔로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

계수 표준편차 P value 95% 신뢰구간
상호작용 성향 팔로워 

-> 부정적 상향 사회비교 0.218 0.074 0.002 0.081 0.357

상호작용 성향 팔로워 
-> 긍정적 상향 사회비교 0.403 0.075 0.000 0.255 0.551

독립 성향 팔로워 
-> 부정적 상향 사회비교 -0.085 0.068 0.214 -0.219 0.049

독립 성향 팔로워 
-> 긍정적 상향 사회비교 0.058 0.070 0.412 -0.080 0.196

부정적 상향 사회비교 
-> 상호작용성향 게시 0.104 0.074 0.159 -0.041 0.249

부정적 상향 사회비교 
> 독립성향 게시 -0.133 0.078 0.088 -0.286 0.020

긍정적 상향 사회비교 
-> 상호작용 성향 게시 0.300 0.069 0.000 0.165 0.435

긍정적 상향 사회비교 
-> 독립성향 게시 0.370 0.073 0.000 0.227 0.513

표 6.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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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정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많은 게시자들은 타
인의 인정을 받거나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SNS 게시
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26].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이 SNS에 자신들의 솔직한 모습을 적극적으
로 올리도록 유도할수록, 이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운영자들은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사회비교를 할수록 SNS 게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SNS 이용자들이 긍정적으로 사회비교
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들을 다른 
SNS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SNS 이용자들이 SNS 이용으
로 인해서 느껴진 부정적인 감정이 일상생활까지 전이
되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점
[19]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모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의 
사회비교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팔로워와 게시자의 순환고리를 완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팔로워와 게시자의 순환고
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연구 모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밝힌 긍정적인 사회비교를 하는 사
람들이 게시하는 게시물들을 팔로워들이 보고 받게 되
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선행 연
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던 한계점인 부정적인 
사회비교를 통해 축적된 시기와 질투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
는 이용자들의 SNS의 지속적인 이용과 만족도를 제고
시키고, SNS의 사회적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
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
다. 마지막으로, 상향 사회비교의 대상을 보다 구체화 
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경우는 상향 사회
비교를 나타내기 위해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였으
나, 향후 연구에서는 상향 비교의 대상을 셀럽, 인플루
언서, 친구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보다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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